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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급 법원직 형법 문제

시험 경향 및 분석 ――――――――――――
이번 2013년 9급 법원직 형법 시험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총론 15문제와 각론 9문제, 총론＋각론 혼합문제 1문제, 박스형 2문제와 4지선다 23문제로 출제되었다.

이론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법조문 1문제와 나머지는 판례 문제가 출제되었다.

SPA 형법이나 테마 형법 교재와 2012년 판례 총정리(조이에듀 경찰학원 수험자료실 게재)로 공부하신 분, 특히 

SPA 형법이나 테마 형법 강의와 2012년 판례 총정리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고득점을 받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해설 아래에는 2013년 SPA 형법에 준하여 기출문제의 출처를 표기하였다(대부분의 기출 지문들이 기본이론＋

판례, 확인학습, 객관식 문제에서 반복됨).

1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 또는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가 성립하여,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

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

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였는데, 수탁자인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2자간 명의신탁(대판 2000.2.22, 99도5227)

②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대판 2001.9.25, 2001도2722)

③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대판 2002.8.27, 2001도6209)

④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

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1도7361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 배임죄×).

정답▶④
2013 SPA 형법 각론：p.407(하단 판례1.①②③), p.431(3번, 4번), p.434(1번㉠㉡㉢), p.435(3번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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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

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

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

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

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

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

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

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

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

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甲이 A를 강간하고 있을 때, 乙 스스로 강간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 

준 경우,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해설▼
① 대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  ② 대판 2008.4.10, 2008도1274

③ 사안은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준 경우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85.5.14, 84도2118 ∴편면적 공

동정범 부정)는 판례에 의하면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④ 대판 1979.5.22, 79도552(∵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죄의 종범×)

정답▶③
2013 SPA 형법 총론：p.526(㉡판례), p.521(하단 판례1), p.543(22번③④), p.438(6번), p.473(1번㉠), 

p.513(Key Point), p.531(11번, 12번, 19번), p.534(4번④), p.537(10번②), p.541(19번④)

3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경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

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

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丙女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

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甲이 丙女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丙女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므로, 丙女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甲의 혀를 깨물어 설(舌)절단상을 입힌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가 넘어선 것

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

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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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대판 2002.5.10, 2001도300  ② 대판 1993.8.24, 92도1329

③ 정당방위○ 과잉방위×(대판 1989.8.8, 89도358)

④ 대판 2001.5.15, 2001도1089

정답▶③
2013 SPA 형법 총론：p.270(하단 판례1), p.271(하단 판례1), p.274(상단 판례3), p.277(판례3),

p.279(12번), p.280(17번, 18번), p.326(5번②③④), p.327(6번①②, 7번④), p.355(59번④),

p.356(60번④)

4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②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 이르는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

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

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잇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④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

해설▼
① 대판 1995.5.12, 95도425   ② 인과관계×(대판 1982.11.23, 82도1446)

③ 대판 1994.3.22, 93도3612  ④ 대판 1971.9.28, 71도1082

정답▶②
2013 SPA 형법 총론：p.270(하단 판례1), p.271(하단 판례1), p.171(판례), p.173(판례7.⑦),

p.177(7번, 9번), p.178(15번, 18번), p.180(4번②), p.181(6번①④), p.182(7번③⑤), p.186(15번③)

5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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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임차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

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④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① 정당한 이유○(대판 1995.7.11, 94도1814)

② 대판 1995.11.10, 95도2088  ③ 대판 1995.8.25, 95도1351  ④ 대판 1995.7.28, 95도1081

정답▶①
2013 SPA 형법 총론：p.384(판례3), p.385(판례3), p.382(판례2.유사판례), p.385(판례11),

p.390(15번), p.392(36번), p.413(27번④), p.414(28번⑤), p.416(32번㉡), p.427(55번④)

6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

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

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② 피고인이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

는데, 불이 피해자의 몸에만 붙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면 현존건조

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된다.

해설▼
① 실행의 착수×(대판 1985.4.23, 85도464)

② 실행의 착수○(대판 2002.3.26, 2001도6641)

③ 대판 2012.11.15, 2012도9603

④ 실행의 착수×(대판 2003.3.25, 2002도7134)

정답▶③
2013 SPA 형법 총론：p.448(판례 1.⑦비교판례①), p.451(판례12), p.450(판례⑤비교판례), p.450(판

례8), p.454(17번, 25번), p.455(27번), p.477(15번①②), p.479(18번㉢㉤), p.493(42번②③)

7 다음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②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

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는데,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

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 경우 그 피고인

③ 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를 교사한 피무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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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자

해설▼
① 증거인멸죄의 교사범○(대판 2000.3.24, 99도5275)

② 증인도피죄×(대판 2003.3.14, 2002도6134)

③ 무고죄의 교사범○(대판 2008.10.23, 2008도4852)

④ 위증죄의 교사범○(대판 2004.1.27, 2003도5114)

정답▶②
2013 SPA 형법 총론：p.863(⑷①㉠), p.867(상단 관련판례), p.888(㉠ⓑ), p.861(⑷②), p.868(3번),

p.869(18번), p.870(26번), p.872(3번④), p.876(11번㉡㉢), p.880(21번⑤)

8 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나라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

하고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해설▼
① 상상적 경합관계×, 실체적 경합관계○(대판 1992.7.28, 92도917)

② 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③ 타당하다.

④ 대판 1973.11.13, 73도1553 전원합의체

정답▶①
2013 SPA 형법 총론：p.303(판례 8), p. 306(상단 관련판례), p. 305(⑵|), p.308(상단 판례1),

p.316(9번), p.317(11번), p.319(2번③④번), p.320(3번㉠㉤), p.321(4번②⑤), p.321(5번①④),

p.322(7번①②), p.324(10번㉡), p.330(23번㉡㉣)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

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

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③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

므로,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④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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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해설▼
① 대판 2011.4.14, 2011도300

② 대판 2011.12.22, 2011도12041

③ 즉시범×, 계속범○(대판 1997.8.29, 97도675)

④ 대판 2006.6.2, 2004도7112

정답▶③
2013 SPA 형법 총론：p.717(판례13), p.724(4번), p.764(24번㉠), p.120(9번㉠)

2013 SPA 형법 각론：p.273(판례1), p.295(24번①, 25번②), p.739(하단⑴①㉡), p.771(12번)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

가 아니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② 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③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형의 시효가 중단된다.

④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해설▼
① 제36조  ②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제74조 단서).

③ 제80조  ④ 대판 1993.6.11, 92도3437

정답▶②
2013 SPA 형법 총론：p.731(제36조), p.732(2번), p. 743(74번), p.747(38번), p.749(제80조), p.753(6번), 

p.734(㉣), p.767(29번㉤), p.767(30번㉤), p.770(38번④), p.775(48번②)

11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

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

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④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

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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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대판 1970.9.22, 70도1623  ②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대판 2001.3.9, 2000도938)

③ 대판 1981.7.28, 81도898   ④ 대판 2000.6.27, 2000도1858

정답▶②
2013 SPA 형법 총론：p.551(판례2.⑦), p.556(5번, 7번), p.558(2번①②), p.559(4번①②),

p.561(7번㉢), p.563(9번㉡㉢)

2013 SPA 형법 각론：p.630(판례 1.③), p.647(판례2, 3), p.645(하단 판례2), p.661(17번),

p.673(11번⑤), p.677(17번④), p.689(40번㉢)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③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

용할 수 없다.

④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

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

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대판 2005.8.19, 2004도6859  ② 장물취득죄×(대판 2004.4.16, 2004도353)

③ 대판 2007.3.15, 2006도2704  ④ 대판 1997.1.21, 96도2715

정답▶②
2013 SPA 형법 각론：p.358(판례 1.②), p.368(64번), p.385(30번④), p.386(32번③), p.503(㉢),

p.510(5번), p.513(2번④), p.514(4번④), p.516(7번㉡), p.250(17번), p.254(7번㉣), p.256(12번②),

p.359(판례⑤), p.369(68번), p.386(31번③)

13 다음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주거침입죄 ㉡ 공무집행방해죄

㉢ 손괴죄 ㉣ 체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특수주거침입죄(제320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제144조)

㉢ 특수손괴죄(제369조)      ㉣ 특수체포죄(제278조)

∴ 4개 모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가중처벌된다.

정답▶④
2013 SPA 형법 각론：p.47(도표), p.51(13번), p.87(42번)



(주)조이에듀(동영상강의 : www.joylaw.co.kr)

－8－

14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

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②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

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

로 하지 않는다.

③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

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해설▼
① 대판 1997.10.24, 97도2042

② 타당하다.

③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

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대판 1999.1.29, 98도4182).

④ 대판 1984.11.27, 84도1906

정답▶③
2013 SPA 형법 각론：p.473(하단 관련판례1), p.475(상단 판례1, 하단 판례1), p.480(35번),

p.494(26번①④), p.498(32번㉡)

15 다음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

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③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

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

한다.

해설▼
① 대판 2008.2.14, 2007도10100

② 대판 2001.8.24, 2001도2832

③ 대판 2010.12.9, 2010도12553

④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2.9.27, 2010도15206).

정답▶④
2013 SPA 형법 각론：p.612(하단 ), p.612(②|), p.619(판례), p.614(판례5), p.622(2번, 9번),

p.671(6번③), p.672(7번①③), p.694(51번㉣㉤)



형법(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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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

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

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③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④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

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① 대판 2008.3.27, 2008도89  ② 대판 2005.7.22, 2005도3034  ③ 대판 2008.2.28, 2007도9354

④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의 종범○(정범×：대판 1996.9.6, 95도2551)

정답▶④
2013 SPA 형법 총론：p.148(⑴①㉡), p.145(하단 판례1, 2), p.148(판례2.②), p.150(15번, 16번),

p.153(8번④), p.156(14번①④), p.160(20번②③④)

17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

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

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③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

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④ 형법 제134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

실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① 대판 1996.5.8, 96도221  ② 대판 2000.9.8, 2000도546  ③ 대판 1991.5.28, 91도352

④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0.5.13, 2009도11732).

정답▶④
2013 SPA 형법 총론：p.705(상단 판례2,하단 판례5), p.703(㉢ⓓ), p.703(판례2), p.710(10번)

p.757(8번③, 10번①⑤), p.760(14번①), p.776(51번㉢), p.778(53번㉡)



(주)조이에듀(동영상강의 : www.joylaw.co.kr)

－10－

18 기대가능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실대로 진술

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

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

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

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

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설▼
① 기대가능성○ ⇨ 위증죄○(대판 2008.10.23, 2005도10101)

② 대판 1966.3.22, 65도1164

③ 대판 2004.7.15, 2004도2965

④ 대판 2007.5.11, 2007도1373

정답▶①
2013 SPA 형법 총론：p.397(판례 18), p.396(상단 판례2), p.397(판례14, 17), p.401(1번, 4번),

p.421(43번②), p.422(46번㉡), p.423(47번①③④, 48번①③④)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 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

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④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

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

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대판 2012.2.23, 2011도7282

② 대판 2006.2.24, 2005도4737

③ 대판 1999.1.29, 98도3584

④ 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제공죄×(대판 2002.4.9, 2001도7056)

정답▶④
2013 SPA 형법 각론：p.769(판례 11), p.750(하단 판례2), p.767(Key Point), p.760(④㉡), p.772(31번),

p.773(39번, 44번), p.780(12번⑤), p.781(14번①), p.784(22번②), p.790(34번①③⑤), p.792(37번④)



형법(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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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는 최소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을 하더라도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 절도범이 甲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

어 사는 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해설▼
① 대판 2011.12.8, 2010도4129

② 대판 1987.5.12, 87도694

③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 구성(대판 1998.4.14, 97도3340)

④ 대판 1989.8.8, 89도664

정답▶③
2013 SPA 형법 총론：p.655(판례 ⑨), p.633(판례1.비교판례), p.634(판례5), p.651(판례⑴②비교판

례), p.640(31번), p.674(16번①), p.679(27번①②)

21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

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므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농아자가 시비를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해설▼
①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벽성)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

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6.10.13, 2006도5360)

② 대판 1983.10.11, 83도1897

③ 대판 1985.5.28, 85도361

④ 타당하다(제11조).

정답▶①
2013 SPA 형법 총론：p.368(판례2), p.369(판례6,판례5), p.373(6번), p.374(15번, 17번),

p.404(6번㉠), p.405(9번②③), p.406(11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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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

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②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③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해설▼
①② 대판 2007.12.14, 2005도872

③ 대판 1985.2.26, 84도2987

④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판 1996.9.6, 

95도2251).

정답▶④
2013 SPA 형법 총론：p.585(관련판례), p.589(판례1), p.586(②㉡ⓐ), p.592(1번, 5번, 11번),

p.596(4번㉠㉤), p.599(9번㉠㉢㉣)

23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자의 주치의 겸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②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

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③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

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① 대판 2007.2.22, 2005도9229

② 대판 2007.9.20, 2006도294

③ 과실범의 공동정범○(대판 1997.11.28, 97도1740)

④ 대판 1982.6.8, 82도781

정답▶③
2013 SPA 형법 총론：p.225(상단 판례 3), p.221(하단 관련판례), p.516(하단 판례2), p.234(1번①),

p.236(6번㉠), p.537(11번②), p.542(20번④), p.545(25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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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① ㉠, ㉡, ㉢, ㉣ ② ㉡, ㉢, ㉣

③ ㉢, ㉣ ④ ㉣

해설▼
∙보호되는 업무○：㉣ 대판 1995.10.12, 95도1589

∙보호되는 업무×：㉠ 대판 2011.10.13, 2011도7081 ㉡ 대판 2010.2.25, 2008도9049 ㉢ 대판 2004.10.28, 

2004도1256

정답▶④
2013 SPA 형법 총론：p.181(판례2①, 4), p.182(판례4), p.183(관련판례), p.196(2번, 6번),

p.205(15번②), p.206(16번①③), p.212(27번㉠㉡), p.212(13번④)

25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만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시장번영회 회장으로서 일부 점포주들이 시장번영회에서 정한 상품진열관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

게 되자,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위반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한 행위

㉡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

부찰과상을 가한 행위

㉢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의 정도를 넘어 환자의 허리와 다리에 체침을 시술한 행위

㉣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쳐 

투표를 한 행위

① ㉡ ② ㉠, ㉡ ③ ㉠, ㉡, ㉣ ④ ㉠, ㉡, ㉢, ㉣

해설▼
∙정당행위○：㉠ 대판 1994.4.15, 93도2899 ㉡ 대판 1999.1.26, 98도3029 ㉣ 대판 1994.2.22, 93도613

∙정당행위×：㉢ 대판 2002.12.26, 2002도5077

정답▶③
2013 SPA 형법 총론：p.308(판례1), p.314(판례18.①), p.309(상단 판례1.②), p.318(판례6),

p.323(21번), p.343(38번㉣), p.344(40번㉤), p.354(56번㉣)


